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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 낙서

안녕, 발레리!” 루시가 말했어요. 
루시는 체육관을 가로질러 

친구 발레리에게 달려갔어요. 
루시와 발레리는 엄마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동안 함께 
놀기로 했어요.

루시가 크레파스를 발견하고는 분홍색을 
집어 들었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 대신 의자 위에 분홍색 
크레파스로 선을 죽 그었어요. 철제 의자 위에 
그어진 선은 반짝거리고 예뻐 보였어요. 루시는 
발레리를 보며 킥킥 웃었어요.

발레리는 보라색 크라파스를 집어 들었어요. 
발레리는 다른 의자에 구불구불한 선을 그렸어요. 
루시와 발레리는 의자에 잔뜩 그림을 그렸어요.

잠시 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신 엄마가 루시와 
발레리의 낙서를 보셨어요. “루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림은 종이에만 그려야 하는 거 알잖아!”

루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루시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건 종이에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낙서를 시작할 때는 그만 깜박했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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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는 의자를 쳐다보았어요. 몇 주 전에 루시네 
가족은 교회 청소를 도왔어요. 루시는 예수님의 

집을 가꾸는 것이 좋았어요. 오늘 한 낙서를 
보니 정말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얘들아, 같이 이걸 지우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휴지에 물과 세제를 
묻혀 가져다주셨어요.

발레리와 루시는 크레파스 자국을 
휴지로 문질렀어요. 낙서 자국은 금방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잘 안 지워져요.” 루시가 
끙끙댔어요.

엄마가 루시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래도 다 지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모두 함께 
의자를 닦았어요. 마침내 
철제 의자가 ��해지고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루시가 ��해진 의자를 

바라보며 방긋 웃음을 지었어요. 
루시는 낙서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하게 만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




